 Global Operation                                                 김에스더 6월 기도편지
“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 (히13: 6)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금식 기간에 들어가면서 평소에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때에 종교적인 사람들과 편승하여 모든 교제의 일정을 금식 기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께 지난 편지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제목들의 응답을 나눕니다. 여러 상황으로 몇 년을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이사를 지난 주에 했는데, 5월에 일정이 많아서 이사짐을 싸지 못하고 포장 이사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얇은 검정 쓰레기 봉투에다(비닐 냄새가 남) 옷을 담고,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전화 세탁기…… 하루에 한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모든 절차를 다 거치는데 3주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원 가정과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나마 원활했고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이사를 잘 했습니다. 새로운 거처는 버스 정류장 가까운 3층(한국 4층)인데 문화원도 걸어서 5분이라 한식과 한복을 통해 교제하는 영혼들을 위해 유용하게 집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국제교회 안에서 드리는 9시 한인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 현지인들과 교제하는데   3주 전에 U 부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야외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같이 한국교회 예배에 참석도 했고 성경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경에도 마음이 열려 있고, 지금 이 땅의 상황과 종교책에 회의를 갖고 있는데, 어제 이사한 집에 초대했을 때 대화 하면서 회교에서 여자의 지음과 부정적 가르침에 불만이라고 하여 성경의 창세기를 천지창조 부분을 읽으며 부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주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예비한 시간에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영접 할 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식 세미나와 문화원의 강의는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대학교 학생들에게 2주 동안 한식을 가르치면서 2kg 체중 감량과 한국에서 오신 저명한(?) 한식 선생님의 태도에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한국어와 한국을 소개하는 행사를 하는 국립기술고등학교에 조리학과가 있어 참석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육부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시행을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동역자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 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김에스더 드립니다. 
기도제목) 1) 금식 기간을 교제하는 영혼들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2) 거주 비자 신청 절차와 결과를 위해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음) 
[bookmark: _GoBack]3) 어머니의 병원 적응과(3개월에 3곳 옮김) 돌보는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